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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회복탄력성 및 재직의도의 관계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여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서울, 경기, 전북의 3개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9.0을 사용하여 단변량 분석과 3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근무

지 만족도가 높을수록(p<.001), 직장 내 괴롭힘을 적게 경험할수록(p=.011),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p<.001) 치과

위생사의 재직의도가 높았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

안 마련과 바람직한 조직문화의 개선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직장 내 괴롭힘, 회복탄력성, 재직의도, 치과위생사

Abstract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indentify the effect of the workplace bullying, resilience 

and retention intention on dental hygienists' retention intention and conducted in order to be 

applied to basic data for enhancing dental hygienists' retention intention.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202.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19.0, t-tst, ANOVA, regression analysis. The dental 

hygienists' retention intention showed a high outcome in case of the higher employment 

satisfaction (p<.001), in the lower workplace bullying(p=.011) and in the higher resilience(p<.001). 

Conclusively, this study indicate a need to develop program the efficiently promote resilience and 

to plan improving organizational culture to increase retention intention in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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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 20~64세 성인 남녀 

1,506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73.3%가 피해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였다. 행위별 주요 피해경험으로는 부당하게 낮게 평가

되는 업무능력이나 성과, 다른 동료보다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는 행위, 출근 전, 퇴근 후, 휴일에 불필요한 업

무 지시 또는 업무 진행 확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1].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사례는 피해

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

라 이직의 주요 원인이 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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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은 서비스, 돌봄, 교육, 민원, 격리, 간호 또는 

사회복지 업무 등과 같은 공동체 영역에서 주로 발생

[3]하는 것으로 의료서비스와 간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치과위생사 영역에서도 주요한 문제로 인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를 통해 

이루어져 괴롭힘을 경험하더라도 참고 회피하거나 이

직하는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어 주의 깊은 관심을 받

지 못하고 있다[4]. Choi의 연구[5]에 따르면 치과위

생사의 이직 경험조사 결과로 인간관계가 이직의 이유

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치과위생사의 조직 내 갈등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주고 

높은 강도의 스트레스를 유발, 이직의향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6]. 또한 관련 직종 영역인 간호사

의 재직의도 연구에서 선행변수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결과가 보고되었고[7], 동료 간의 지지와 돌봄 배

려 행위가 재직의도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보고

되어[8] 의료업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재직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 

우울증, 심리적 고통이 증가되는 것을 피해자가 스스

로를 탓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였다[9]. 그러나 

같은 스트레스 상황 또는 환경에 노출되었을 경우 모

든 사람들은 같은 강도로 스트레스를 지각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상황이나 역경에 직면하였을 때 누군가

는 긍정적으로 대처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긍정

의 힘인 회복탄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10]. 이것은 

타고난 속성이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개

발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11]. 회복탄력성에 대

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스트

레스가 감소하고 조직몰입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

며[12], 직무스트레스 감소와 직무만족도 증가, 이직

의도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13]. 또한 

회복탄력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개인적 요인으로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을 덜 경험한다고 보고하였

다.[14-15].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높은 간호사의 경우 적극적인 스트레스 대

처방식을 사용하고 간호업무 성과를 향상시켜 조직

사회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보고하였다[16]. 

현재 치과 병·의원의 구강보건 전문 인력인 치과위

생사는 면허인력 대비 활동인력의 비율 불균형을 보이

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불균형은 지속될 전망으로 예

측되고 있다[17]. 이를 해결하기 위한 치과위생사의 재

직의도 연구는 간호사 대상의 재직의도 연구에 비해 현

저히 미흡한 실정에 있다[18]. 재직의도 연구에서 개인

의 특성과 직무관련 특성 및 환경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19]함에 따라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에 대한 문제 파악과 대처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회

복탄력성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개인의 성장과 발전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치과 병·의원

의 인적자원관리 및 성과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9년 9월 20일부터 2019년 10월 24

일까지 서울, 경기 및 전북 지역에 소재한 치과 의료기

관에 근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편의표본

추출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점심시간

에 치과로 직접 전화를 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조사에 동의한 대상자에게만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설문에 응해주는 경우에

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기도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 프로그램의 회귀분석 표본크기 산출을 근

거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인 14개를 적용한 결과 194명의 연구대상

자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250부의 설문을 배부하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202명을 연구 대상자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2.2.1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총 6개 문항으로 연령, 학력, 

결혼여부, 종교 유무, 주 업무 분야, 근무지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2.2.2 직장 내 괴롭힘

Lee[20]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이 도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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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비언어적 괴롭힘 10개, 업무관련 괴롭힘 4개, 

외재적 위협 2개 문항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6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4점 척도

로 구성되어 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3 회복탄력성

Connor & Davidson이 개발하고 Baek[21]이 한국

어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강인성 9개, 지

속성 8개, 낙관주의 4개, 지지 2개, 영성 2개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2.4 재직의도

Kim[22]의 선행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재직의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version 19.0(SPSS Inc., 

Chicago, IL, USA)으로 실시하였으며, 먼저 도구의 신

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ɑ값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Table 1과 같이 신뢰도 기준 값인 .7이상을 상

회하여 모든 도구의 내적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연구대

상자의 직장 내 괴롭힘, 회복탄력성, 재직의도를 기술통

계 처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장 내 괴

롭힘, 회복탄력성, 재직의도의 차이는 단변량으로 분석

하였고, 사후분석은 Duncan을 이용하였다. 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

고,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3

단계에 걸친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Table 1. Reliability of scales

Variables Cronbach's ɑ

Wokplace bullying .942

Resilience .946

Retention intention .939

3. 연구결과

3.1 직장 내 괴롭힘, 회복탄력성, 재직의도의 기술통계

Table 2는 변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본 결과

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4점 기준으로 1.95점이었고, 하

위 영역 중 언어적․비언어적 괴롭힘이 2.02점으로 가장 

높았다. 회복탄력성은 5점 기준으로 3.37점이었고, 하

위 영역 중 지지가 3.85점으로 가장 높았다. 재직의도는 

3.15점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variables (N=202)

Variables Mean
Standard 

deviation

Wokplace 

bullying

Verbal/nonverbal bullying 2.02 ±0.73

Workrelated bullying 2.00 ±0.69

External threats 1.51 ±0.62

Subtotal 1.95 ±0.67

Resilience

Strength 3.21 ±0.70

Sufferance 3.48 ±0.62

Optimistic 3.34 ±0.76

Support 3.85 ±0.62

Spirituality 3.21 ±0.75

Subtotal 3.37 ±0.59

Retention intention 3.15 ±0.93　

3.2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회복

탄력성, 재직의도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과 회복

탄력성 및 재직의도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은 경우에는 근무지 만족도가 낮았다

(p<.001). 회복탄력성은 연령이 많을수록(p<.001), 학

력이 높을수록(p<.001), 기혼자에서(p=.001), 종교가 

있는 경우(p=.001), 주 업무가 상담일 경우(p<.001), 

근무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좋았다. 재직

의도는 연령이 많을수록(p=.001), 기혼자에서

(p=.011), 종교가 있는 경우(p=.015), 주 업무가 상담

일 경우(p<.001), 근무지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직의도

가 높았다. 

3.3 직장 내 괴롭힘, 회복탄력성, 재직의도의 관계

Table 4는 대상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회복탄력성 

및 재직의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결과이다. 대상자

의 괴롭힘 점수가 높으면 회복탄력성(p=.002)과 재직

의도(p<.001)가 유의하게 낮았고,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재직의도(p<.001)가 유의하게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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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kplace 

bullying
Resilience

Retention 

intention

Wokplace bullying 1
　

　

Resilience -.221(.002) 1

Retention 

intention -.343(<.001) .394(<.001) 1

Table 3. Wokplace bullying, resilience, retention intention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lassification N

Wokplace bullying Resilience Retention intention

MD±SD
t or F

(p-value)
MD±SD

t or F

(p-value)
MD±SD

t or F

(p-value)

Age

≤25 84 1.97±0.66 0.493 3.17±0.55a 13.566 2.95±0.87a 6.994

26-30 56 1.99±0.72 (.612) 3.34±0.58a (<.001) 3.06±0.97a (.001)

≥31 62 1.88±0.63 3.65±0.53b 3.49±0.87b

Education

Junior college 143 1.95±0.67 0.014 3.26±0.56a 15.080 3.09±0.92 2.550

University 42 1.95±0.65 (.986) 3.46±0.52a (<.001) 3.16±0.91 (.081)

≥Graduate 

school
17 1.92±0.73 4.02±0.57b 3.62±0.92

Marital status
Married 54 1.86±0.63 -1.124 3.59±0.52 3.335 3.42±0.90 2.575

Single 148 1.98±0.68 (.262) 3.29±0.59 (.001) 3.05±0.92 (.011)

Religion
Yes 68 1.88±0.61 -1.349 3.52±0.61 3.286 3.33±0.98 2.456

No 116 2.00±0.70 (.179) 3.25±0.54 (.001) 3.01±0.86 (.015)

Main job

Treatment    154 1.99±0.66 1.448 3.25±0.54a 15.832 3.00±0.86a 12.059

Consulting 29 1.76±0.70 (.237) 3.82±0.60b (<.001) 3.87±0.85b (<.001)

Charge &  

appointment
19 1.92±0.66 3.64±0.51b 3.24±1.05a

Employment 

satisfaction

Unsatisfied 25 2.47±0.65c 16.624 2.97±0.70a 14.427 2.50±0.97a 31.161

Ordinary 104 2.02±0.60b (<.001) 3.29±0.46b (<.001) 2.90±0.80b (<.001)

Satisfied 73 1.67±0.75a 3.61±0.62c 3.72±0.77c

*by independent t-test or one way ANOVA(post-test Duncan) test at α=0.05 

Table 4. Correlations of the variables

3.4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재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연구대상자의 특성과 직장 내 괴롭힘, 회복탄력성을 모

두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회귀모형은 공차한계(tolerance)

가 0.807~0.94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

(VIF)도 1.063~1.238으로 10 이하로 나타나 다중 공

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형1에서 

24.4%의 설명력이 모형2는 27.8%, 모형3은 30.8%로 

상승하였고, 3개의 모형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

형(p<.001, p<.001, p=.003)으로 분석되었다. 1단계 

모형은 연구대상자의 특성만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32.18이었다. 연령

(p=.034)과 근무지만족도(p<.0 01)가 높을수록 재직의

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1단계 모형에 직장 내 괴롭힘을 추가하

였고,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25.35이였다. 직장 내 괴롭

힘을 적게 경험할수록(p=.003) 재직의도가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회복탄력성을 추가하

였고, 회귀모형의 적합성은 29.40이었다. 3단계 결과,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p<.001) 재직의도가 높았다.

Table 5. The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by retention intention 

model1 model2 model3

Variables β t p* β t p* β t p*

General 
characteristics 

Age .149 2.139 .034 .158 2.314 .022 .085 1.334 .184

Employment satisfaction .625 6.976 <.001 .517 5.461 <.001 .463 4.906 <.001

Wokplace bullying -.273 -3.014 .003 -.230 -2.580 .011

Resilience .380 3.790 <.001

Constant 1.467 2.221 1.277

F 32.182*** 25.354*** 29.401**

R2 0.244 0.278 0.308

Adj. R2 0.237 0.267 0.298
*by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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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논의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직장 내 괴롭힘과 회복탄력

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재직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고자 시도하였다.  

근무기간 동안의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 정도는 4점

을 기준으로 평균 1.95점이었고,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

용한 Lee와 Kim의 연구[23]에서는 평균 2.00점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5점 

만점으로 신규간호사의 괴롭힘을 살펴본 연구[24]에서

는 1.51점, 대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의 괴롭힘을 조사한 연구[25]에서는 1.49점으로 본 연

구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렇듯 괴롭힘 경험의 차

이는 측정도구와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측정도구를 자기기입식 방

법으로 주변으로부터 개방된 환경에서 작성하게 하였

기에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진정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주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타 직종

과 같이 괴롭힘 문제로 인한 피해 관련 뉴스가 언론에 

표면화 되진 않았지만, 분명 피해를 받고 있는 치과위

생사가 존재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는 서로 상이하고, 

혹은 피해자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예방하고 보호

하기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회복탄력성은 5점 기준으로 평균 3.37점이었고, 

Cho와 Kang의 연구[26]에서 평균 3.32점을 보여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신규 간호사의 회복탄력성

을 조사한 연구[24]에서는 회복탄력성 평균 점수가 

2.49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

러한 결과의 차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는 결과(Table 3)와 유사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

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되며,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화가 

가능하다는 의미[16]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치과위생사의 회복탄력성을 살펴 본 연

구들이 있긴 하지만, 아쉽게도 측정도구가 달라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제한점이 있으므로 치과위생사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

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재직의도는 평균 3.15점이었고, 

Won과 Park의 연구[18]에서는 2.96점이었다. 동일

한 측정도구이지만 8점을 기준으로 한 연구에서는 

대학병원 간호사[25]의 경우 4.89점, Choi와 Lee의 

연구[27]에서 5.30점으로 본 연구 결과보다 높은 점

수의 분포를 보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의 차이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본 연

구의 단변량 분석 결과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재

직의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듯이, 높은 연

령층의 연구대상자가 많이 포함되면 재직의도가 높

은 점수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 예측이 가능할 것이

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연령이 높은 치과위생사를 

활용한다면 치과위생사 인력 확보 문제와 임상에서 

이탈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간호사의 재직의도 관

련 연구는 우리 직종보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재직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선택과 개발이 필요하다[28]고 하였

듯이,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와 관련된 측정도구의 

선택과 개발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회귀분석 결과, 근무지 만족도가 높고, 괴롭힘의 

경험이 적고, 회복탄력성이 높은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근무지 만족도가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으나, 유사한 결과를 보인 연구 

가 없어 정확한 결과의 비교는 어려웠다. 하지만 근무

지에 불만족할수록 이직의도가 높았다는 연구[29]결과

와 근무 환경이 재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30]

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근무

지 만족이 재직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

미한다. 근무지에 대한 만족은 한 가지 요소로 인한 결

과라기보다 다양한 요소들과 관계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모

두가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내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재직의도 영향 요인을 메타

분석한 연구[28]에 따르면, 인구학적 변수 중 경력, 연

령, 결혼 여부, 종교가 재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보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근무지 만

족도가 일반적 특성 중 유일하게 영향 요인으로 나타

나, 연구결과가 상이하였다. 이는 계속적인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사람은 무능하고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없다고 생각[31]하며, 자신이 선택한 직업

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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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33]의 연구에서는 재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요인

이 직장 내 괴롭힘임을 확인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였다. 그러나 Yom, Yang & Han[25]의 연구

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재직의도의 영향 변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직장 

내 괴롭힘이 재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가 

많지 않고, 특히 치과위생사 대상의 연구는 전무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관련성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개인

의 문제가 아닌 조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34], 

다양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치과종사자들 전체

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회복탄력성이 낮을 경우 스트레스 대처에 미흡하고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거나 부적응을 초래하여 결국 이

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35]에 치과위생사의 재직

의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회복탄력성을 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회복탄력성은 재직

의도의 영향 변수로 확인되었고, 이는 선행연구 결과

[35-36]와 일치하였다. 신규간호사의 회복탄력성이 높

으면 직장 내 괴롭힘의 경험 비율이 낮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결과[14]와 같이 회복탄력성이 치과위생사들이 

경험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일

정 부분 조절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직의도에도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해

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개

인의 노력과 치과 의료기관의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방

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같이 근무지 만족도와 회복탄력성

을 증진시키는 체계적 중재와 직장 내 괴롭힘 정도의 

축소 과정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노력이 계속 

된다면 치과위생사의 재직의도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재직의도에 대한 심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지적, 감정적, 태도적인 요인에 국한된 측

정만이 아닌[28], 직무와 행동 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

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 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일부지역 치과위생사를 대상으

로 표본 추출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

구하고 치과위생사의 직장 내 괴롭힘 및 회복탄력성과 

재직의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시도

라는 점과 재직의도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는 점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더불어 후속 연구의 방향

을 위한 제언으로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

롭힘을 측정할 수 있는 적합한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과위생사

의 재직에 관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질적 연

구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재직과 관련되는 개념을 정확

하게 정립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치과위생

사의 재직의도를 높일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 개발과 반

복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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